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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바이오, 미감사 재무제표 정기주총 승인

매출액 미달로 퇴출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감사보고서 제출을 미루어왔던 대한바이오링크가 외부감사를 거치

지 않은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.

대한바이오는 3월31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“지정감사인인 천지회계법인에 매출액을 수정해 감사보고서

를 재발행하도록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”며 “이에 따라 전날 주총에서 처음 제시했던 재무제표를 승인 가결했

다”고 밝혔다.

대한바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“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”이라며 “상장 폐지 유무를 떠나 기업으로서

의 업무를 수행한 것”이라고 해명했다.

그러나 증권거래소측은 “외부감사를 거치지 않은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고 사업보고서도 인정되지 않는다”며 

“정해진 기한 이내에 사업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퇴출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대한바이오는 내부결산을 통해 2005년 매출액을 37억59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3월17일 외부감사 결과 매출

액이 17억5200만원으로 변경됐다.

이에 따라 대한바이오는 2005년에 이어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게 됐

으며,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퇴출 경고와 함께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. (서울=연합뉴스 이웅 기자) <저작

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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